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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지노믹스, 백혈병 진단칩 개발

바이오 벤처기업인 디지탈지노믹스는 환자의 골수에서 추출한 RNA를 분석해 백혈병을 진단하는 칩을 개발

했다고 12월27일 밝혔다.

디지탈지노믹스는 2002년부터 대웅제약과 여의도성모병원의 김동욱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진단칩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디지탈지노믹스는 식품의약안전청의 승인허가를 받아 이르면 2006년 출시할 방침이다.

디지탈지노믹스 관계자는 “기존의 백혈병 진단법은 5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해 검사비가 비싸고 기간도 

3-4일이 걸리는 반면 새로 개발한 진단칩은 비용을 크게 낮추고 검사 시간도 1일 이내로 단축해 효용이 뛰어

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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